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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계 해외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초국가적 이주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입양에 대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구축하고 있는 ‘미디어 영토’를 탐사한다. 여기서 

‘미디어 영토’(media territories)는 해외입양에 관한 경험, 정보, 감정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 공간을 말한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해외입양을 거대한 초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킨 나라로, 한국의 

해외입양 사례는 오랫동안 대중적/정책적/학술적 관심을 받아왔다. 해외입양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두 개의 영토(송출국과 입양국) 사이에 놓여있는 해외입양인들의 

위치성에 주목하여, 관련 법, 정책, 인종적/문화적 차이,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다.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 않았던 영역으로, 두 개의 영토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영역으로 작동하는 ‘미디어 영토’에 주목한다. 과거 

해외입양산업과 결합된 정책입안자와 입양대행사 등의 주요 행위자들은 당시 

지배적인 미디어(신문, 잡지, 방송 등)를 활용하여 해외입양을 선한 행위로 정당화하며 

두 개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이주를 촉진하였다. 이에 반하여, 2000년대 이후 

성인 해외입양인들은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왔다. 이 글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입양인들이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입양인의 

디지털 미디어 영토’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인들이 

주도하여 구축한 디지털 미디어 공간들에 대한 아카이브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공간에서 공유되고 있는 미디어 생산물(인터뷰 영상,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생산물은 다양한 국가로 다양한 시기에 이주한 해외 입양인들의 

개별적인 증언들을 담고 있다. 이 공간에 모인 개별적인 증언들은 해외 

입양인으로서의 집합적인 기억과 감흥을 생산한다. 이러한 집합적인 기억과 감흥은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정치적인 움직임을 구성해내며, 자신들만의 

초국가적인 미디어 영토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